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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위대한 유산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을 읽고)

나 현성

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다.

고아 소년 ‘핍’은 대장장이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큰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 그 

후 영국 런던에서 상류층의 예법과 신사가 될 수 있는 교육도 받는다. 핍은 서서히 

상류층의 삶에 적응을 하면서 매형 ‘조’를 창피해 하고 무시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핍은 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때문에 유산 상속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제야 핍은 자신을 최선을 다해 

돌봐주고 유산 집행자의 보상금을 거절한 매부 조에게서 진정한 신사의 모습을 본다. 

핍은 조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진짜 위대한 유산을 받았음을 느꼈다.

반부패·청렴 사연(수기) 대상작인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을 읽는 내내 <위대한 

유산>이 생각났다. 제목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청렴을 최고의 유산으로 삼고 힘든 

역경을 이겨내며 아이들을 잘 키워낸 주인공의 삶이 <위대한 유산>의 핍의 경험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주인공. 

하지만 가장 열심히 묵묵히 일 했음에도 조장직을 빼앗기고, 해고 될 위기에까지 

처한다. 내가 주인공 입장이었다면, 억울한 마음에서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윗사람에게 선물을 줬을 것 같다. 그러면 더 편하고 쉽게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주인공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누명을 쓰면서도 흔들 

리지 않았으며,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10년이 넘는 근무를 마치자 회사에서도 주인공의 청렴하고 성실한 모습을 높이 

평가해줬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이자 습관이라고 말하던 남편의 말이 주인공 집안의 유언이자 유산이 된 

것 같다. 

힘들고 고단한 중소기업의 여공으로 정년을 맞이한 주인공. 그렇게 힘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청렴한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주인공을 보며 자식들도 

청렴한 공무원과 모범 제빵사로 올바르게 자랐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주인공의 

청렴함은 변하지 않았다. 잘못 계산된 금액을 바로 치르고 난 뒤 손주에게 ‘멋진 

할머니!‘ 소리를 듣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며칠 전 아빠가 해 준 말이 생각난다. “청렴하고 올바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준단다. 이런 좋은 기운들이 모여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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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나라가 되는 거란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이 뭐냐고 

아빠에게 물었을 때 해 주신 말이다.

청렴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유산이라고 말하는 주인공.

상류사회의 환상에 이끌려 방황하다가 진정한 신사란 무엇인지, 참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지 깨달은 <위대한 유산>의 핍은 같은 메시지를 전해준다. 

청렴한 생활은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위대하고 멋진 유산이라고!


